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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패트롤｜현대차 ‘CES 2020’서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

공상과학소설(SF)에서나 접했던 수
직이착륙과 자율비행이 가능한 플라잉
택시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왔다.

현대자동차와 우버는 7일 미국 라스
베이거스의 ‘CES(세계가전전시회)’ 현
대차 전시관에서 PAV(개인용 비행체)
를 기반으로 하는 UAM(도심 항공 모빌
리티)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
다. 또한 이날 실물 크기의 PAV(개인용
비행체) 모델도 최초로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 기술 개발과 사
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람의 이동
한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보다 가
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현대차는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PAV의 이착륙장(Sk
yport) 콘셉트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뀫세계 UAM 시장, 2040년 177조 원
현대차는 UAM을 미래 핵심 사업으

로 육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
다. 미국의 교통정보분석기업 인릭스(I
NRIX)는 2018년 미국 운전자들이 교통

정체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을 연평균
97시간으로 추산하고, 이를 금액(기회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1348달러(약
157만 원), 미국 전체적으로 870억 달러
(약 10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UAM은 거대도시화로 저하된 이동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모빌리
티 업계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혁신

사업으로 꼽힌다.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
간을 줄여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막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개 업체들이 P
AV 제작과 UAM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76조
715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뀫첫 PAV(개인용 비행체) S-A1은?
현대차가 이날 세계에 첫 선을 보인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S-A1’은 날
개 15m, 전장 10.7m로 조종사 포함해
5명이 탑승할 수 있다.

활주로 없이 비행이 가능한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8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고,
최고 비행속도는 290km/h다. 이착륙
장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5분여 동
안 재비행을 위한 고속충전이 가능하다.
상용화 초기는 조종사가 있지만 자동비
행기술이 안정화되면 자율비행이 가능
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하늘을 나는택시, 꿈이아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협업
5인승 개인용 비행체 실물 공개
수직이착륙에최대 100km 비행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왼쪽)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가 7일(현지시각) 개막한 ‘C
ES 2020’ 현대차 전시관 내 실물 크기의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 앞에서 포즈를 취
하고 있다. 사진제공 l 현대차

에듀윌 KRI 한국기록원 인증…2년 연속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

공인중개사는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이다. 부동산을 개업하거나 관련 분야 취업과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합격하게 된다
면 평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에대한관심이전연령대에서고루높아지고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어려
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
개사 시험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
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각 과목
40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40문제 중 24문
제만 맞히면 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만 제대로 짚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을 명확히 짚고 합격에 최적화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각 교육기관의 사정을 속속들
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기관을 선

택하는 팁은 없을까.
종합교육기업 에듀

윌은 ‘합격자 수’를 확
인할 것을 추천했다.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

유는 많은 합격자를 가진 교육기관일수록 다양한 합격
사례와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인맥과 정보가 중요한 직업인만큼 사후관리 여부도 필
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에듀윌은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단일 교
육기관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은 종합교육기관이다. 최근 3개년도 에듀윌 공인중개
사합격률은 약 60%로, 평균 합격률보다 약 3배 이상 높
다. 합격이후에는 에듀윌공인중개사동문회 활동을 전
폭적으로지원하며인적네트워크형성을돕고있다.

공인중개사교육기관선택? ‘합격자수’ 확인하라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열쇠01.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부터 기부금 따위를 모으는 일.02.사냥을 못하게 하는 기간.03.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
르는 곳. 04.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05.배가 와서 닿는 곳. 06.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일을 하거나 성공하
기가 쉽다는 말. 07.우리나라(대
한민국)의 국화. 08.땅속 깊은 곳
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
용. 09.용의 무늬를 놓아 짠 돗자
리. 10.돗자리를 마는 기세라는 뜻
으로 세력이 빠르고 거침없이 휩쓸
어 나가는 기세. 11.일 년 중 철을
따라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민속 행
사나 풍물을 적어 풀이하여 놓은
책. 12.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3.싸움에서 이
기고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래.14.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15.손으로 직접 쳐서 만든 면.16.목화씨에서 짜낸 반건성유.

17.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 18.바둑에서, 단독
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립된 돌끼
리 사활을 걸고 싸움을 벌이게 된
상황. 19.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도 없음. 20.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만을 누림. 21.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낸다는 뜻으
로, 매우 용감함을 이르는 말.

■ 낱말문제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낱말을모
두푼다음가,나,다를이어
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시
는 영화 제목
이됩니다.

교육·퍼즐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에서
BMW 뉴 320d가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
수 차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BMW 뉴
320d는 평가 대상 10개 차종 가운데 최고
점수를 얻어 선정됐다.

뉴 3시리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IIHS)로부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Top Safety Pick+)’ 등급을 받았으며, 유
럽의 ‘유로 NCAP 충돌테스트’에서도 최
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긴급제동장치(AEB) 기본 적용 계획에 맞
춰 올해부터 국내 출시하는 차량에 자동긴
급제동장치인 아이브레이크(iBrake)를 기
본 탑재한다. 원성열 기자

‘올해의안전한차’ BMW뉴320d선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 선
점을 위해 해외 유명 모빌리티·소프트웨어
기업과적극적인제휴에나서고있다.

SK텔레콤은 전기차 기업 바이톤과 한
국 출시 전기차를 대상으로 포괄적 협력을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행정
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통합IVI(In-Ve
hicle Infotainment) 개발과 적용, 마케팅
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바이톤은 BMW,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출신들이

2017년 홍콩에 설립한 전기차 업체다. SK
텔레콤은 글로벌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스
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PSSI)와 공동개
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Single P
hoton LiDAR·사진) 시제품도 공개했다.

LG전자는 스위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와 손잡고 상반기 미국 캘리
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조인트벤처를 설립
하기로 했다. 웹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
로 한 디지털 콕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RSE),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퀄컴이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
드래곤 라이드’를, 삼성전자가 차량용 ‘디
지털 콕핏’을 공개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
에서 글로벌 IT기업의 경쟁이 뜨겁다. 현
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커넥티드
카 시장은 올해 1200억 달러(약 135조 원),
국내 시장은 2조6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모빌리티기업을잡아라”…IT기업글로벌연합전선총력전

SKT 전기차 기업 바이톤과 상호협력
LG전자 룩소프트와 미국에 JV 설립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8년
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4분기
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아, 올해 실적에 대
한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7조
1000억 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0.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26%
줄었다. 2019년 전체 매출은 229조52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5.85%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이 27조7100억 원에 그쳐
52.95%나 감소했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반도체 시
장의 침체 탓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한 점에 주
목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 출하
량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가격은 당초 예
상에 부합해 이러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
석이다.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이며 늦어도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작년 영업이익 27조”
‘반토막’난 삼성전자

“백화점에 신년 운세 보러 오세요” 롯데백화점
이 12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신년 운세 이
벤트 ‘그 분이 오시다’를 진행한다. 당일 상품을 구
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신년 운세와 할인
권을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l 롯데백화점


